
“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

아내와 결합하여, 둘이 한 몸이 된다.”(창세 2,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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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가를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] 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‘아담과 하와’ (창세 3,11-13)

티치아노의 작품 <아담과 하와>에서 뱀은 마치 순수함을 가장하는 듯 얼굴과 상체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고 하

체는 뱀의 꼬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유혹은 아이의 모습처럼 순수한 듯, 단순한 듯 다가옵니

다. 그러나 그 뒷면에는 뱀의 꼬리를 감추고 있죠. 화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죄의 습성을 잘 드러

내고 있는데요, 강의를 통해 그림을 보시면서 더 자세한 그림 이야기와 묵상을 함께 해보세요. 

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둘이 

서로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. 세례를 받은 

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

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‘혼인성사’입니다. 혼인성

사의 은총은 부부 사랑을 완성하고, 부부 사이의 일치를 강

화하며, 부부 생활은 물론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을 통하

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(『가톨릭교회교리서』 1640항).

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 평생을 함

께 살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합니다. “나는 당신을 아내

로 맞아들입니다.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.” 남

녀가 자유로운 의사로 주고받는 혼인 계약은 하느님께서 

묶어 주시는 사랑의 매듭입니다.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식

들을 많이 낳고 기쁘게 살라고 푸르고 싱싱한 사랑의 매듭

으로 신랑 신부를 묶어 주십니다. 하느님은 단 한 번 이 매

듭을 묶어 주십니다.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라고 복을 

내려 주시지요.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, 한 여자만을 아내로 

사랑하는 것을 단일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

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혼인도 허용하지 

않습니다. 

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묶어 주신, 이 매듭은 사람이 풀 수 

없습니다. 이를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교

회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매듭은 부부가 서로 

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유효하고 합법적으

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

“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. 그러므로 하느님께

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.”(마태 19,6) 

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성직자로 부름 받는 사제 

성소와 수도자로 부름 받는 수도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

다. 남녀의 결합인 “혼인 역시 성소입니다. 완전하지는 않

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인 부부 사

랑을 실천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

다. 그러므로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은 성소 식

별의 결실이어야 합니다.”(프란치스코, 『사랑의 기쁨』 72항) 

“주님, 당신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결혼반지를 + 강복하

시어, 이 반지를 끼는 신혼부부로 하여금 성실하게 서로 신

의를 지키고, 주님의 뜻대로 평화 속에 머물러 서로 사랑하

며 일생을 지내게 하소서.”(반지 축성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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